一人一信給韓國新任總統

阻止韓國成為立法開放食用狗肉的國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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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李明博總統電子郵件 webmaster@president.go.kr
青瓦台地址：1Cheongwadae-ro, Jongno-gu,Seoul,Korea
青瓦台熱線電話 (822)730-5800
敬致韓國總統李明博先生： 

李先生您好，首先恭喜您當選韓國新任總統！當舉世注目您上任後將推動的政經改革與政績表現時，我們同時聽到了一個令人擔憂震驚的消息──貴國的首都首爾市政府於今年3月24日，對外發表了「狗肉衛生管理政策」，將「狗」列為家畜項目！並預計在4月份韓國國會大選結束，於5月舉辦相關聽證程序後，隨即向中央政府提議修改「畜產品加工處理法」，正式立法將狗納入畜產食用項目。為此，貴國的動保團體也曾於3月25、26日集結在首爾市政廳前表達強烈抗議。

韓國的高科技產業和電子產品行銷全球，包括各種娛樂、飲食與旅遊產業在內的「韓流」，也增加亞洲各國人民對韓國的高度興趣，成為亞洲高文化和創意素質的表徵。然而，在亞洲和世界各國許多人都將狗視為同伴，如果貴國真的立法將狗列為「家畜」，這將會是全世界第一個「將狗肉合法化」的國家，您也將是世界上第一個將「狗」變成「肉用動物」的大統領！這將不僅傷害貴國—也會傷害全世界關心動物權益和生命教育理念發展的人士。 韓國的文化和創意水平，韓國的各種產品、觀光、娛樂節目，在我們心目中的地位和價值，也會大大的降低，甚至最後演變成為「反韓流」！

狗就是狗，無論是生物學上或現實生活上，並沒有寵物犬、伴侶犬或是肉狗之分。台灣、香港、菲律賓、泰國等也都已立法禁吃狗肉。雖然在亞洲，仍有少數國家和地區的人民把狗肉當作食物，但平均而言，生活水平都遠不如韓國，迄今也沒有任何一個國家透過「國家法律」，將吃狗肉的行為「合法化」！ 

人類飼養狗和貓作為夥伴，已至少有一萬兩千年以上的歷史，在過去2、30年來，人類動物互動科學（anthrozoology）並逐漸集結出共識：同伴動物對人類在心理和生理健康上具有貢獻，牠們可以給人類親密性和支持性，緩和人們慢性生活壓力對健康的負面影響，進而達到保護和對抗一些疾病。當代犯罪社會學也逐漸認知到，動物虐待和家庭、兒童暴力具有高度關連。一旦狗成為可以隨時宰殺成為肉用的動物，所帶來的社會和教育心理衝擊，將無法想像。

在人類社會文化的進程裡，人們不斷反省其在自然、萬物中的許多殘酷行為。在環保的議題中，「肉」已被指為高碳食物，畜牧業也是溫室效應氣體的主要來源。為了打造一個更為人道的社會，為了環境與生命的永續，身為地球公民的一份子，我們竭誠希望貴國政府千萬不要做出錯誤的決策。同時為此錯誤政策，而影響了貴國對外的經貿發展！此外，我們希望貴國政府能儘速立法禁吃狗肉，以提升韓國的動物福利。
署名：     　       國家：     　　   電子郵件：                   　　  

이명박 대통령님!

한국의 신임대통령으로 취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취임후 이대통령님이 추진하신 경제성장과 정치적 발전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최근에 경악할만한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서울시 정부에서 지난 3.24일 개를 가축에 포함시켜 개고기를 위생관리하겠다는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발표한 것인데, 이를 위해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이후인 5월에 위생관리 공청회를 통해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입법화하여 개를 축산 식용 동물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한국의 동물보호단체가 지난 3월 25일, 26일 서울 시청앞에서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도 기술발전과 전자 상품의 세계적 판매 그리고 한국의 각종 연예문화, 음식, 관광 산업 등은 한류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에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와 세계 각국이 개를 반려동물로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 만일 한국에서 입법을 통해 개를 가축에 넣는다면 이것은 한국을 세계 최초의 개고기 합법화 국가이자, 이명박 대통령님을 세계 최초의 개를 식용동물로 만든 대통령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국익을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전세계 동물의 권익과 인간 문화발전에도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에서의 한국 상품, 관광, 문화연예 등의 발전은 크게 타격을 입고 심지어 반한류 정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개는 생물학적이나 생활문화적으로도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며 식용견, 애완견 구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대만, 홍콩, 필리핀, 태국 등에서는 이미 개고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소수 국가 지역에서는 개고기를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예가 있으나, 이들은 한국보다 생활수준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고기를 법률적으로 합법화하여 먹지는 않습니다. 

사람과 함께 하는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로 여겨지는 것은 적어도 12000년 이상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20-30년간 사람과 동물의 교감이 과학 학계에서 점차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의 정서와 건강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사람에게 친밀감과 따뜻함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정서적으로 의지감을 주어 사람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범죄학 분석을 보면 동물학대는 사회와 가정, 아동학대와 폭력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개가 쉽게 식용동물로 되서 어디서든 도살되는 사회가 될때, 교육적 측면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악영향을 끼칩니다

인류사회의 계속적인 문명의 발달로 인한 자연파괴와 잔혹한 행위들은 사람들을 반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육식은 이미 환경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적인 사회와 인류의 지속적 문명 발전을 지키고, 지구의 한가족으로서 한국이 절대 잘못된 정책을 시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된 개식용 합법화 정책으로 문명발달의 퇴보와 한국의 대외 경제무역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까지 한국이 잘못된 정책을 시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정부가 하루 속히 개식용 금지를 입법화하여 국가 이미지 상승과 한국의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길 희망합니다
서명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ne person one letter to Korea’s new president
Stop Korea from legalizing dog meat

consumption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webmaster@president.go.kr 
Cheongwadae: 1 Cheongwadae-ro, Jongno-gu, Seoul, Korea
Cheongwadae hotline: ＋82 2 730-5800
Dear President Lee Myung-bak:

Greetings, and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on becoming the new president of Korea! While people all around the world have been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you are promoting and to your political performance and achievements, we have heard a worrying, shocking piece of news – on the 24th of March this yea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a “Dog Meat Hygiene Management Policy”, which lists dogs as “livestock”! And it is also expected that, that after Korea’s parliamentary elections end in April, and after holding a related hearing in May, a proposal will be made immediately to the Central Government to amend the “Livestock Products Processing Act”, officially legislating that dog meat be listed as a livestock product. Therefore, animal protection groups from your country gathered in front of Seoul City Hall on March 25th and 26th to protest.

Korea’s hi-tech and electronic products are sold throughout the world, and the so-called “Korean Wave”, which includes all kinds of entertainment, food and tourism industries, has also greatly increased the interest of people all across Asia, helping characterize Korea as a country of great culture and creativity. However, many people in Asia and the rest of the world see dogs as companions, and if you do indeed legislate that dogs are to be listed as “livestock”, this will make Korea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legalize dog meat consumption, and will make you the first national leader in the history of world to list dogs as “animals for consumption”! This will not only harm your country, it will also hurt all the people in the world who care about animal rights and humane society development. Our perception of the status and value of Korean culture and creativity, and of all Korean products, tourism and entertainment programs will suffer a great negative impact, and this may even lead to an “Anti-Korean Wave”!

Dogs are simply dogs, and no matter whether in biological theory or in real life, they are not divided into pet dogs, companion dogs and edible dogs. Taiwan, Hong Kong,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have all already legally banned the consumption of dog meat. Although there are still a few countries and people in Asia who still consume dog meat, their living standards are, on average, far lower than those of Korea, and until now there has never been a country which has, through national law, legalized the act of eating dog meat!
People have raised dogs and cats as companions for at least twelve thousand years, and in the last 20 or 30 years, “anthrozoology” has gradually brought about a consensus: companion animals bring psychological and physical benefits to humans. They can give humans intimacy and support, alleviate the negative health impacts of stress, and also provide protection against some illnesses. Modern day Criminal Sociology is also drawing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a high degree of correlation between cruelty to animals and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Once dogs become animals that can be freely butchered for their meat, there will be unimaginable negative social and educational impacts on public psychology.
In the course of humanity, humans always reflect upon the many cruelties of nature. Amongst the issue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meat” has already been labeled a high-carbon food, and livestock farming is a major source of greenhouse gases. In order to create a more humane society, and for the sake of the sustainability of environment & life, we as co-citizens of this planet hope with all sincerity that your government will under no circumstances make this mistaken decision, causing humanity take a step backwards, and at the same time impacting on Korea’s foreign trade development. In addition, we hope that your government can, as soon as possible, prohibit the consumption of dog meat, in order to enhance animal welfare in Korea.
Signature:              Country:            E-mail:                       

一人一信給韓國首爾市長

阻止韓國成為立法開放食用狗肉的國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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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首爾市長吳世勳電子郵件 ohsehoon@seoul.go.kr
首爾市長電話: 82-2-735-6060

敬致韓國首爾市長吳世勳先生： 

吳市長您好，在台灣，我們聽到了一個令人擔憂震驚的消息──首爾市政府於今年3月24日，對外發表了「狗肉衛生管理政策」，將「狗」列為家畜項目！並預計在4月份韓國國會大選結束，於5月舉辦相關聽證程序後，隨即向中央政府提議修改「畜產品加工處理法」，正式立法將狗納入畜產食用項目。為此，貴國的動保團體也曾於3月25、26日集結在首爾市政廳前表達強烈抗議。

韓國的高科技產業和電子產品行銷全球，包括各種娛樂、飲食與旅遊產業在內的「韓流」，也增加亞洲各國人民對韓國的高度興趣，成為亞洲高文化和創意素質的表徵。然而，亞洲和世界各國許多人都將狗視為同伴，如果貴國真的立法將狗納為「家畜」，將會是全世界第一個「將狗肉合法化」的國家，您也將是世界文明史上第一個將「狗」變成「肉用動物」的大統領！這將不僅傷害貴國—也會傷害全世界關心動物權益和生命教育理念發展的人士。 韓國的文化和創意水平，韓國的各種產品、觀光、娛樂節目，在我們心目中的地位和價值，也會大大的降低，甚至最後演變成為「反韓流」！
狗就是狗，無論是生物學上或現實生活上，並沒有寵物犬、伴侶犬或是肉狗之分。台灣、香港、菲律賓、泰國等也都已立法禁吃狗肉。雖然在亞洲，仍有少數國家和地區的人民把狗肉當作食物，但平均而言，生活水平都遠不如韓國，迄今也沒有任何一個國家透過「國家法律」，將吃狗肉的行為「合法化」！
人類飼養狗和貓作為夥伴，已至少有一萬兩千年以上的歷史，在過去2、30年來，人類動物互動科學（anthrozoology）並逐漸集結出共識：同伴動物對人類在心理和生理健康上具有貢獻，牠們可以給人類親密性和支持性，緩和人們慢性生活壓力對健康的負面影響，進而達到保護和對抗一些疾病。當代犯罪社會學也逐漸認知到，動物虐待和家庭、兒童暴力具有高度關連。一旦狗成為可以隨時宰殺成為肉用的動物，所帶來的社會和教育心理衝擊，將無法想像！
在人類社會文化的進程裡，人們不斷反省其在自然、萬物中的許多殘酷行為。在環保的議題中，「肉」已被指為高碳食物，畜牧業也是溫室效應氣體的主要來源。為了打造一個更為人道的社會，為了環境與生命的永續，身為地球公民的一份子，我們竭誠希望貴國政府千萬不要做出錯誤的決策。甚至影響了貴國對外的經貿發展！此外，我們希望貴國政府能儘速立法禁吃狗肉，以提升韓國的動物福利。
署名：     　       國家：     　　   電子郵件：                   　　  
오 세훈시장님,
대만에서 우리는 경악할만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서울시 정부에서 지난 3.24일 개를 가축에 포함시켜 개고기를 위생관리하겠다는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발표한 것인데, 이를 위해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이후인 5월에 위생관리 공청회를 통해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입법화하여 개를 축산 식용 동물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한국의 동물보호단체가 지난 3월 25일, 26일 서울 시청앞에서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도 기술발전과 전자 상품의 세계적 판매 그리고 한국의 각종 연예문화, 음식, 관광 산업 등은 한류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에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와 세계 각국이 개를 반려동물로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 만일 한국에서 입법을 통해 개를 가축에 넣는다면 이것은 한국을 세계 최초의 개고기 합법화 국가이자, 오 세훈시장님을 세계 최초로 개를 식용동물로 만든 시장님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국익을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전세계 동물의 권익과 인간 문화발전에도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에서의 한국 상품, 관광, 문화연예 등의 발전은 크게 타격을 입고 심지어 반한류 정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개는 생물학적이나 생활문화적으로도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며 식용견, 애완견 구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대만, 홍콩, 필리핀, 태국 등에서는 이미 개고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소수 국가 지역에서는 개고기를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예가 있으나, 이들은 한국보다 생활수준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고기를 법률적으로 합법화하여 먹지는 않습니다. 

사람과 함께 하는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로 여겨지는 것은 적어도 12000년 이상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20-30년간 사람과 동물의 교감이 과학 학계에서 점차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의 정서와 건강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사람에게 친밀감과 따뜻함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정서적으로 의지감을 주어 사람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범죄학 분석을 보면 동물학대는 사회와 가정, 아동학대와 폭력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개가 쉽게 식용동물로 되서 어디서든 도살되는 사회가 될때, 교육적 측면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악영향을 끼칩니다

인류사회의 계속적인 문명의 발달로 인한 자연파괴와 잔혹한 행위들은 사람들을 반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육식은 이미 환경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적인 사회와 인류의 지속적 문명 발전을 지키고, 지구의 한가족으로서 한국이 절대 잘못된 정책을 시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된 개식용 합법화 정책으로 문명발달의 퇴보와 한국의 대외 경제무역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까지 한국이 잘못된 정책을 시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정부가 하루 속히 개식용 금지를 입법화하여 국가 이미지 상
승과 한국의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길 희망합니다
서명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ne person one letter to the Mayor of Seoul, Korea
Stop Korea from legalizing dog meat consumption

Mayor Oh Se-hoon
ohsehoon@seoul.go.kr
telephone number: +82 2 735 6060
Dear Mayor Oh Se-hoon,

In Taiwan, we have heard a worrying, shocking piece of news – on the 24th of March this yea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a “Dog Meat Hygiene Management Policy”, which lists dogs as “livestock”! And it is also expected that, that after Korea’s parliamentary elections end in April, and after holding a related hearing in May, a proposal will be made immediately to the Central Government to amend the “Livestock Products Processing Act”, officially legislating that dog meat be listed as a livestock product. Therefore, animal protection groups from your country gathered in front of Seoul City Hall on March 25th and 26th to protest.

Korea’s hi-tech and electronic products are sold throughout the world, and the so-called “Korean Wave”, which includes all kinds of entertainment, food and tourism industries, has also greatly increased the interest of people all across Asia in Korea, helping characterize Korea as a country of great culture and originality. However, many people in Asia and the rest of the world see dogs as companions, and if you do indeed legislate that dogs are to be listed as “livestock”, this will make Korea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legalize dog meat consumption, and will make you the first national leader in the history of world to list dogs as “animals for consumption”! This will not only harm your country, it will also hurt all the people in the world who care about animal rights and humane society development. Our perception of the status and value of Korean culture and creativity, and of all Korean products, tourism and entertainment programs will suffer a great negative impact, and this may even lead to an “Anti-Korean Wave”!

Dogs are simply dogs, and no matter whether in biological theory or in real life, they are not divided into pet dogs, companion dogs and edible dogs. Taiwan, Hong Kong,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have all already legally banned the consumption of dog meat. Although there are still a few countries and people in Asia who still consume dog meat, their living standards are, on average, far lower than those of Korea, and until now there has never been a country which has, through national law, legalized the act of eating dog meat!
People have raised dogs and cats as companions for at least twelve thousand years, and in the last 20 or 30 years, “anthrozoology” has gradually brought about a consensus: companion animals bring psychological and physical benefits to humans. They can give humans intimacy and support, alleviate the negative health impacts of stress, and also provide protection against some illnesses. Modern day Criminal Sociology is also drawing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a high degree of correlation between cruelty to animals and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Once dogs become animals that can be freely butchered for their meat, there will be unimaginable negative social and educational impacts on public psychology.
In the course of humanity, humans always reflect upon the many cruelties of nature. Amongst the issue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meat” has already been labeled a high-carbon food, and livestock farming is a major source of greenhouse gases. In order to create a more humane society, and for the sake of the sustainability of environment & life, we as co-citizens of this planet hope with all sincerity that your government will under no circumstances make this mistaken decision, causing humanity take a step backwards,  and at the same time impacting on Korea’s foreign trade development. In addition, we hope that your government can, as soon as possible, prohibit the consumption of dog meat, in order to enhance animal welfare in Korea.
Signature:              Country: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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